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뽑己是明代具有代表뾰的溫補派醫家, 他生活在1487年(明 成化23年)至1559年(明 嘉靖38年)之間.

他受其父摩錯的影響, 起%成薦一名傷醫。 店通過昭究內科, 兒科等, 成1-名構通臨Dt:各팎애b全能醫生. 

他曾在太醫院層↑王醫土, 更g , 徒n醫等職, 且在南京太醫|院當過院判之팀, 井手1530年(時年44歲)蘇官歸

椰. 降己解힘’歸椰j즙, 專L、手臨Dt:及著述, 후千1559年. 

其所著述的著作有 『內*펌짧要』, 『外科發揮』, 『外科樞要』, 『外科心法』, 『外14*띨險方』, 『爾傷機要』, j' 

編科擔쫓』, 『保몇料要」, 『口園類要』, 『過醫j댐용」(尼켄f稱 『保몇金鏡錄』), 『正體類要』, F本草센言』等, 

且僅傳書名的有 『醫學指南』及 『해塵法論』. 其所校注的著作有 『編人大全良方』, 『外科精要』, 『1]、兒藥證

直缺』, 『小兒웰*짖方論』, 『明醫雜著』, 『原f幾F離』, 『保뿔輝要』, 『癡直까빼‘잣經』等 其所校빼的書좋홈有 『

十四經發揮」 , 『敎IX傷寒金鏡錄』, f’짧頭神秘、驗方』, 『本草發揮』, 『平活會華』, 『傷寒웹法』等 

關鍵詞‘ 羅己, 內f꽤짧要, 外科發揮, 外科樞要, 外*斗L、法, 外12↓經驗方, 編科編要

I . 序 論

홉己는 며國 明나라 i:j:r期의 저명한 溫補派 醫

家이다, 그는 世醫의 집안에서 出生하여 임상의 

各科에 두루 정통했으며 太醫院에 들어가 관리로 

써 생활하기도 하였다 

金元時代의 劉河間과 朱판漢의 의학이 널리 전 

파된 이후 명대에 들어와 一部의 으}학가들은 苦

寒한 약을 남용하여 牌뿜률 손상하고 生氣와 률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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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克{져하는 폐해를 야기하였다. 온보학파는 이러 

한 풍조에 대한 반발로써 흥기하였는데, Ji뿌몹를 

강조하고 賢과 命門의 生命에 매한 圭宰作用을 강 

조하였으며 辦證論治 方面에 있어서 後天인 牌와 

先天인 賢을 중시하여 #溫之味를 善用하였다‘ 이 

것은 당시의 폐해를 바로잡은 적극적인 작용도 하 

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논쟁도 불러 일으켰다. 明

代의 대표적인 온보파 의가로는 j王機, 隆己, 孫­

奎, 趙敵可1 張介寶, 李中샘 등이 있다. 한국의 한 

의학도 이들의 영향을 깊이 받았자만, 이들에 대 

한 연구는 많아 부족하며 특히 隆己에 대한 연구 

는거외 없는상황이다. 

時E는 당시의 醫學이 5t나라의 遺風을 이어받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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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, -般的으로 內傷發熱품을 治微할 때 많은 醫

떼들은 辦펌을 하지 않으며 , 虛實파 깨ii휩兩)織의 

차이도 불문하고 됐冷攻代의 治法으로 治標하는 

것이 일수였다. 이런 뺑端에 對하여 時E는 매우 

感|빠하여 “世以JI싸虛를 誤체I품虛하여 빠用월↑百웃n母 

之때면 反{j]j핍中生氣하야 뿜;A多옷 ”ll 라고 批評

한 적이 있다. 末學支船플 깊이 경계하고, 그 당 

시 성행했딘 에 t:] 폐단을 是正하기 위하여 그는 

휴述에 진럭하였으며 , 뱀띔, 띔, 命門을 中心으로 

한 댄術思샘을 자세히 論述하였다. rwB는 束桓

의 장a術,범、;tt\、닫「 繼承하여 tr溫之'l'.t의 藥으로 JI뿌뽑 

之陽을 昇發시키는 方法을 중요시하였으며, 또한 

王))<.파 錢ι의 學따을 繼承하여 뽑中水火를 重視

하고 |돼\}*에서 j없rfl藥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名

빨이 높았다. 明나라 時期의 趙敵可, 張景폼, 李

士材등 뽑家듭과 웰術上에서 密接한 관계가 있어 

서 後Ill:뽑家탈은 그플 溫補派의 著名醫家라고 稱

뻐하였다. 『띠l車全뿔;』에서 論述한바와 같이 “검治 

病多用古方而出入加減에 .f,l.有至理하니 多在→二

ut!버하야 見제ip妙變化之巧라 폐f後趙敵可作 『醫貴』

하야 執其成法하야 途以}\I~六|*로 通治各病하고 

甚쪼以六l~JL으로 治傷寒之j원하야 JJ쩔柱鼓끓하니 

流fl)~~多라 ↑성〈↑홉(靈O음) 因集失於隆e;;나 其實非

己木답니 不得以李파r之故로 歸罪원애JI 며,(설기는 

병을 치료할 때 고방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감을 

함에 지극힌 이치기 갖추어져 있었으니 흔히 한 

두 기지 약비 사이에서 신묘한 변화의 교묘함을 

볼 수 있었다. 그 후, 조헌기가 의판을 지어 설기 

의 성법에 집착하여 드디어 팔미환, 육미환으로 

모든 병을 통치하고 심지어는 육미환으로 상한의 

갈증까지 치료하여 기라기발을 아교로 붙여놓고 

비파륜 타는 것과 같았으니 폐단이 드디어 많게 

되었다, 서대춘이 이 때문에 설기에 대해서 집중 

적인 바판을 했으나 그 사실상 섣기의 본 뜻이 

아니니 이사의 실수 때문에 순자에게 죄를 돌려 

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.)”2) 라고 하였다 

1) 싸己, 삼f\;絡종;jll·rm1. 씨rn피폈i ~t京, At\';術生出재i 

까I:, 1983, p. 10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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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明代 溫補派의 大家였던 降己에 대해 일 

차적으로 그의 생애와 저서에 대해 연구하여 간 

략한 보고를 하고자 한다‘ 

2. 聽己의 生灌

時己의 字는 新南이고 號는 立濟이며 明나라 吳

縣(지금의 江蘇省 蘇'J+i市)사람으로 1487年(明 • 

成化23년)에 태어나서 1559年(明 • 嘉靖 38年)에 

후하였다, 그는 醫學빠家 出身으로 그의 아버지는 

隆웰이고 字는 良武인데 醫術에 정통하여 治病에 

奇中(기이하게 적중하여 잘 치료함)이 많았으며 

특히 小兄科와 外科어l 뛰어님을 보였다. en뿔는 

~1、治年間(1488∼ 1505) 에 太醫원에 들어가 太醫

院醫士가 되었고 후에 院使로까지 승진하였으나 

크게 重視를 받지는 못한듯 하다. 時딘는 이를 

몹시 한탄하였는데 顧혔圭는 『本草發揮』序에서 

“新南每긍긍及乃父抱藝不폼 쨌극f京師 q쩍[쩌;歐痛念(설 

기는 매양 아버지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크게 

쓰이지 못하고 북경에서 돌아가신 것을 언급할 때 

마다 흐느끼면서 몹시 슬퍼하였다)”3) 이라고 하였 

다. 설기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게 학문을 연마하 

였다‘ 처음에는 金憲 高如짧를 스승으로 모시고 

偶學을 공부하여 과거에 여랴번 응시하였으나 번 

번이 낙방하였다 뒤에 이를 바꾸어 醫學을 학습 

하였는데 性品이 賴꿨하여 눈에 지나간 것은 문득 

외울 수가 있었다 그는 家學을 계승하여 처음에 

는 傷醫(外科醫)가 되었다가 뒤에 內科, 小兒科

등을 연구하여 各科에 두루 정통하였다. 

22歲(正德 3年, 1508年)때 그의 아버지가 죽 

은 뒤에 그를 대선하여 太醫院 醫士가 되었다. 

북경 끈교의 관청에서 큰무하며 섬사를 하기도 

하고 公事로써 요새인 居庸關에 머물기도 했다. 

엘찍이 수레가 뒤집혀 부상을 당한 7명을 보았는 

2) 永챔等짧, 맨l車全뿜;總目. 北京, 中행뽑局, 1995, p. 873. 
3) 싫i市然, T光週主編. 中짧各家學說, A民術生出J:Jj(폐, 

1992, p, 291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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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 땅에 쓰러쳐 선음을 하고 있었마. 설기가 사 

람들로 하여금 뜨거운 童便으로 씻게 하자 모두 

구조를 받을 수가 았었다. 2년뒤 (24세, 1510년) 

처음의 시험에서 만점인 上等을 얻었으며 25歲

(정덕 6년, 1511년)때는 太醫院 更自으로 특별 

히 발탁되어 승진하였다. 이해 件夏(음력 5월)에 

錯衣衛의 掌堂으로 있는 劉廷器가 願部에 癡이 

있어 演破되어 淸精한 고름이 나오고 發熱, 口獨,

題帳하며 0닮P上 不欲食하였다. 모든 의사들이 대 

부분 熱毒아 內攻한 것으로 치료하여 黃착, 黃連,

大黃등의 苦寒之웨를 두루 썼지만 병은 더욱 섭 

하였다. 설기는 이를 보고 때 (時)는 비록 한여름 

이지만 증상이 虛寒에 속하므로 마땅히 때를 버 

리고 증상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대 o] 에 인 

삼, 황기, 건강r 부자 등의 약을 쓰니 一뺑j에 구 

토가 그치고 음식을 먹었으며 다시 花裡하는 약 

제들을 쓰자 치료가 되었다. 26세(정덕 7년, 

1512년)때 무거운 수레에 치어서 오랫동안 기절 

하였는데 깨어난 뒤에는 뼈滿如集하고 氣息、不通

하였다. 이어서 뜨거운 童便을 한사발 마시자 가 

슴이 시원하고 氣의 운행이 순조롭게 되었다. 그 

라나 小便時에 여전히 흉痛이 았었다. 同劉의 徐

銀台 東康先生이 본 후, 復元活血楊 -簡j를 주자 

血便이 몇 되(升) 나오고 짱痛이 모두 사라졌으 

며 다시 血氣를 養<5r는 약을 복용하자 완전히 치 

료되었다. 

28세(正德 9年, 1514年)때 두 번째 시험에서 

上等의 성적을 얻어 倒醫로 뽑혀서 승진하였다. 

이해 7월 明나라 武宗을 위해 j易藥을 待奉하다가 

피로가 누적되고 음식을 재때에 먹지 못했으며 

마음이 %$氣어l 손상을 받았다 ,다음해 봄, 華中作

痛하고 때때로 白律o] 나왔으며 통증이 심할 때 

에는 급허 손으로 꽉 잡아야만 그치곤 하였다. 

설기는 스스로 R꾸牌氣虛라고 진단을 하고 地黃갯L 

및 補中益氣i易IJO黃相, 架胡r 植子‘ .힘, 木通등 

을 복용하여 치료하였다. 

30서I](정덕 11년, 1516년)때 갑자가 惡心하고 

大推骨이 몹시 가렵고 잠시 후에는 팔도 들 수가 

靜己의 生j품와 醫學著作에 판한 冊究

없게 되었는데 스스로 天直의 워급한 뱅이랴고 

생각 하였다. 급히 隔원、갓法을 시행하니 가려움 

이 더욱 심하였다. 다시 50여장을 뜸뜨니 가려움 

증이 드디어 그치고 10여일 만에 치료되었다 

33세(정덕 14년, 1519년)때 전체의 시험에서 

上等을 얻자 승진하여 南京太醫院으로 전보되어 

正六品院判을 역임하였다. 이때 설기의 어머니가 

65세었는데 2월에 음식을 먹은 후에 우연히 밖 

에서 뜻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는 個맘醒水하고 

內熱作混하며 歐食不進하고 오직 冷水만을 마셨 

다. 설기가 진찰을 하니 氣口眼이 大而無倫하고 

面色o] 훔쳐F하였다, 이에 몹며의 灌熱이 울체되 

어 火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약음 투여하니 엽 

에 들어가자마자 곧 뾰하였다 뒤에 약을 바꾸여 

黃連-味블 달여서 조금 차게하여 마시게 했고 

점차 白펴, 白條휴등 建牌之品을 加하여 천천히 

調理를 하니 드디어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. 

42세(嘉靖 7年, 1528年)때 『外科發揮』등 4종 

류의 外科學著作을 刊行하고 淸壽의 『十四經쯤혔휠 

』 3卷을 校注하여 간행하였다‘ 嘉靖 8年(1529

년) 「內科橋要』 2卷 및 『癡傷機要」 3卷을 저술했 

고 아울러 宋色續圖 『敎民傷寒金鏡錄』 1卷을 校

注 간행하였다. 嘉靖 9年(1530년, 44세) 年富力

꿇한 降己는 의연히 한가하고 안일한 관직을 사 

직하고 奉正大夫 太醫땐 F힘햇 正五品에 o]른 벼 

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. 

설기는 관직을 그만툰 후 “技탬起廢”하는 것으 

로써 자기의 엠무로 삼고 

써 목적을 삼아 全心全力으로 환자치료와 著述어l 

몰두하였다 그는 民間에서 환자의 진료에 종사 

하면서 힘든 것을 사양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요 

구가 있으면 반드시 응하였으며 온 정력을 기울 

여 치료에 임하여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 

로 인해 강소성과 절강성 열대에서 의사로써 명 

성을 날렸다. 그가 지은 『外科發揮』 등 8종의 저 

작 중에는 거의 3,000종류의 醫案이 기록되어 

있는데 이는 그가 장기간에 걸친 엄상의 결과물 

이었다. 임상에 열중하면서도 그는 群書를 博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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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항상 “逢§밍햄卷 抽繹尋뽑、 

(풀어진 t개리로 책을 잡아 설마리를 뽑아내고 깊 

이 생각하냐)”하였으며 조담도 쉬지 않고 부지 런 

하게 날리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리 그때그때 總

*농올 加하여 각종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다‘ 주힘 

靖 11年(1532년, 46세) 他維德의 『原機뽑個. 3 

卷을 械ii하여 주lj行하였다. 경폼靖 21年(1542년) 

그의 나이 56세 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享

年 88세였다 어머니를 잃을 슬픔으로 그는 병을 

얻어 빼總어’ ”용oj 생겼고 밤어} 더욱 심하였다. 

찌i中찮氣揚을 복용힌 후에 낮에는 비록 조금 누 

그라졌으나 밥애는 여전히 作JJ동하여 반드시 마음 

달 째벽야 되어야 비로소 완화가 되었다‘ 이와 

같은 상황이 l년이 다 되어서 모든 쐐牙와 꽤放 

가 비로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. 이러한 정황 

아래서도 그는 저술을 쉬지 않아 밤낮으로 각고 

의 노릭을 하였다 폈靖 24年(1545년, 59세) 『

女科搬폈』 2卷, 「外科↑l~i짧』 4卷을 완성하였마. 

흙쐐 26年(1547 년, 61 세) 陳멈明의 『偏人大全

良方』 24卷 및 『外:n精댔→』 3卷을 校注하여 간 

행하였다‘ j펴혜 28年(1549년, 63세) JJ쩌의 『

明醫if~;著』6卷을 校注하여 깐행하였다. 嘉靖 29年

(1550년, 64세) 陳文中의 『1J、n.1릎修方論」 l卷

을 校注하였다 흙精 30年(1551년, 65세〕 錢ζ

의 『小兒樂證直채』 4卷을 校注하였다 嘉精 34 

年(1555년, 69세) 그의 아버지 1i$銷의 『保몇據 

폈‘q 20°첩을 t~ii.. 야펠補하여 간행하였다. 嘉靖

38년 (1559년〕 설기는 傷病(종기)으로 인해 不

治而후하니 그의 나이 73시l 였다‘4) 

그의 死因에 대해 或者-는 降E기 ?양病으로 죽 

게 된 것은 그기 평소에 補法올 너무 고집한 결과 

라고 하였다 沈햄源은 『外fil樞폈』 序에서 ‘’先生

은 神f醫하고 而尤以傷擔名하니 所j정請傷이 書甚

具라 JL病縣때, 꽤頭, 蠻완, 樓짧는 經先生該治연 

亡不立已라 然후因傷死하니 故로 A多빨先生하야 

以寫執?텀찌I!法하ot 不知合變이라학니라(선생은 치 

4) 盛찌「忠:j:Jj“, cit」Z깐f뽑쓸t땅펌;‘ ;%京, rjr[평뽑藥出J:R피t 
lffi9, l] ip. 1091∼1092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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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에 귀신같았고 더욱 종기를 치료하는데 이름을 

날렸으니 모든 종기에 대한 것은 책에 아주 자세 

히 갖추어져 있다. 무풋 융종, 옹저 , 연완, 누려 

약 병은 선생의 진단과 치료를 거치기만 하면 즉 

시 낫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랴나 끝내 종기로 인 

해 돌아가시니 그래서 많은 사란들은 선생께서 보 

법만을 너무 고집해서 合變을 일지 못했냐고 매난 

한다.)”5) 라고 하었다. 그의 의학사상을 제승한 제 

자로는 周大經과 朱慣짧가 였다. 

3. 醫學著作

1) 韓己가 橫注한 醫書爛要‘

時己의 著作은 아주 多樣하며, 많은 內容oj 醫

案形式으로 쓰여졌는데 大숍”分이 그가 退職後에 

故쩨으로 돌아가서 쓴 것이다. 그의 著書에는 內

科, 外科, 塵채人科, 1J、兄科, 鍵잣科1 업청:fl 眼科,

整形外科, 本草學등을 包패하며 內容이 極.허 j짧衝 

[훨하다. 著作은 大體로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

첫째, 種類는 隆己 本A의 著作으로서 『內f쇠뼈 

要』, 『外科發揮J' 『外챔樞要』, 『外科心法』, T샤科 

經險方』 ' 『爾傷機要』, 『女科據要-』, 『保몇料要』, r 

디행類要」, r過奏新錄』, 『正體類要』, 『本草約言』

등이 있는데 『醫學指南」 十卷은 『醫藏目짧』이1는 

이름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고, 『패페검겉法調』도 꺼 

波7디]융L의 『醫籍考』에는 存在한다고 했으나 전해 

지지 않고 있다 

둘째, 種頻는 그가 校注한 著作으로서 陳自明

이 쓴 『폐人大안良方』二十때卷, 『外科精꿇』三卷, 

錢ι이 쓴 『;J、兒藥禮直訊』二卷, rr형文中이 쓴 『1J、

兒꿇修方論』-卷, 王倫。1 쓴 『明醫짧著』/낫卷, 4兄

Mt德o] 쓴 『j京機탬댔」三卷, 그의 부친 時錯가 쓴 

다몽몇據要~(保몇全書라고도 한마 )十卷 등 모두 

느十卷이 되며, 이 외에 胡元慶의 『짧앤륨f빼秘잣經 

5) 時己, 짧EX:醫종選, 上애, 外科뭔훗, 北京, AR짧.f.'l=.出 
j따iU, 1983, l] 145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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』도 있다 降E가 校注한 醫書는 單純하거1 文章

의 잘못을 擬하고 註解만 한 것이 아니라, 자 

기의 臨w體得을 根據하여 醫案을 附養한 臨w經

驗으로써 原著書의 內容음 評價하였으며, 또한 

본연의 見解를 提出하여 엽身의 學術思想、을 l觸述

한 것이다. 例를 들면 錢ι이 쓴 『;J、兒藥證直語』

과 『明醫雜著』에 對한 校注는 잘못을 指觸한 것 

이 많고, ↑짧뚫德이 쓴 『原機뿜微』에 對해서는 不

足한部分을補充하였다 

세 번째, 種類로는 校빼j한 著書로서 f몹壽가 쓴 

r十[}되經發揮』三卷, t±:*。l 쓴 『敎f\:;傷寒金鏡錄』

-卷, P짧華의 『離直神秘驗方』, 徐用誠이 쓴 『本草

發揮』四卷등 모두 九卷oj 되며 이 외에도 朱震亨

의 「平治會華』 r 馬宗素의 r傷寒염法』도 있다 後

世의 醫家는 그가 著述하고, 評價 및 校註한 冊

들을 모아 『時E醫案』二十四種을 編輯하였다. 

2)著書의 版本狀況

이상의 여러 書籍들은 時己가 살아 있던 그 때 

당시에 先後로 귀”T되어 世上에 傳해졌다, fi$lf. 

의 著作들은 대개 練述과 醫案을 混合하여 왔述 

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, 보통은 論證, 治購, 治

驗의 順으로 되어 있다. 그가 校註한 잭은 흔히 

發揮를 한바가 있어 後學들에게 좋은 參考가 된 

다. 後A들은 그가 編操 著述하고 校註한 醫書를 

모아 『家居醫錄』과 『羅If.醫案J을 成篇하여 明 萬

歷年間에 구lj行함으로써 널리 傳해진 바가 있었 

다 현재 中國에 保存되어 있는 版本으로는 『羅

If.醫案九種』과 『羅If.醫案十六種』 그리고 『隆lk醫

案=十四種』등이 있다. 

中華A民共和國아 成立된 後어l 人民衛生出版社

에서는 일찍이 羅己가 著述한 책을 單行本으로 

影印하거나 印制出版하였다. 이 出版社에서는 또 

F降lk醫案」으l 通行本을 바탕으로 하고, 기타 여 

넓 가지 版本을 선택하여 魚右山房刊本파 聚鎬堂

flj本을 tR據로 삼아 互校 및 標點을 한 후에 『確

~醫案選』이라 命名하고 1983年 4퇴에 出版하였 

降己의 生i뚱‘와 醫學著作에 관한 맙{究 

다, 『韓If.醫案選』은 상하 두 卷으로 나눠지는데, 

上卷은 『外科發揮』, 『外f펙뭘要』, T總傷機흉풋J, 『iE

體類要』 그랴고 『口敏類要』를 함께 묶어서 이루 

어 진 것이고, 下卷은 「內f뺨짧要』, 『歸科據要』, 『

保짧觸要』를 묶어서 이룬어진 것이다. 

3) 각 著書의 內容에 대한 簡介

CD 『內~~觸要』 • 時己가 1529年(옳靖八年)애 

쓴 冊으로서 모두 二卷으로 되었는데 欲食勞f卷,

心隨作痛, i場氣脫階, 發熱, 휴업양, 優g흉1 停食, jfrj 

候, 魔햄, 癡l밟, 頭陣, 짧氣, 血爛, 結核, iIBK 
小便不利, )J:l;題R형眼, 暑j뚫所傷, 4이혔법違1 i林悔,

虛勞, 遺精, Pi血, 便血, 下部擔睡, 大便秘結等內

1歡}感證의 論治에 對하여 각자 排列하여 說明하 

였다 이 冊은 醫論과 醫案을 결부시켜 論述하였 

고, 病i흉의 推論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書名을 

「內￥뺨짧要』라고 하였다‘ 이 책은 한의학에서 “內

科”로서 書名을 삼은 최초의 서적으로 한의학에서 

內科의 개념을 정식으로 명확하게 하였고 내과병 

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단히 큰 공헨을 하였다 

病理적으로는 모두 牌뿜, 뼈r nt, 뽑의 ili§i월과 命

門火哀를 웅펀드E로 分析하였고, 治據에서는 꼭 根

源의 推究를 重視하여 六味地黃九, 八味地黃갯L 

및 補며益氣揚을 主要 方縣j로 宋用하였다‘ 이 1ltt· 

에는 200여 個의 醫案이 包括되어 있는데, 매 하 

나의 醫案에 대해서는 모두 病因, 病機, 遺方用

藥, 據後 그리고 誤治 등에 대하여 論述하였는데, 

解證과 分析이 深3\IJ하고 文字가 精巧하며, 닝l록 

비슷한 觀指의 病證이라도 서로 다른 治法을 提

示하곤 하였다. 그리고 매 卷의 뒤에는 각 病證

에 使用되는 方웹j를 附錄으로 실어 臨未에 參考

가 되도록 하고 있다. 冊中에는 理論的 論述이 

明白하고, 醫案들은 모두 臨皮治橋의 檢定을 받 

은 것으로 充分한 參考價植가 있다. 後世의 黃承

昊(屬素)는 降己가 쓴 『內lif'J1짧要』와 校註한 『明

醫雜著』를 編養하여 'Y醫宗擺要」 (~IJfJJ;‘ r醫宗觸쫓 

』) 라고 하였는데, 比較的 널리 流轉되였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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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『外科發揮』; ft'Pc기 1528년(嘉靖七年)에 

간행된 Ill!·으로서 A卷으로 되어 있는데, 주로 禮

傷, /혀傷, 發背, U없효1 n배擾, 짧觀, 뼈II찮, *용까每f출 

등 31 개 種類의 外科꺼£-思을 治標하는 經險的 醫

案을 論述하였다‘ 매개 醫案마마 앞부분은 治據

j짜RU을 i때폐하게 論~하고1 뒷부분에는 治擔方j1(1]

를 |씨휩시켜 文字가 簡單明l없하여 實[際m’셰l未應用 

이l i면i合하게 著述되어 있다‘ 

@ r애r1樞꽃』. 1571年에 간행되었으며 

(1545년에 완성) 4卷으로 되어 있는데 1 第l卷은 

9양修어l 對한 21篇의 證{벚辦5참을 듭cw원하였고, 第

2∼3卷은 病짧을 f쩌日으로 삼아 全身 各 t'il~位

3011!잭重 j출傷의 禮治플 각자 論述하고 病案도 附

쥔하였으벼 , 第4卷은 %확傷各證의 ?쉽據方엠J를 모 

두 행태Jj하여 說明하였마 이 I빠은 論述01 簡삐용하 

고 外fol熺傷에 환f한 辯證과 j꼈族의 內容을 相當

히 많이 說明하였으며, 繹己판한說의 f里폐과 꽤!!未 

을 結合한 重폈한 싸科著書이다. 

@ 『外科心、法』; lit己가 1528년에 간행한 마 

으로서 7卷으로 되어 있는데, 주로 外科에 관한 

뽑p命파 l짧案플 著述하였다 第1 ∼2참은 여러 醫

家뜰의 5깡뼈f괴 治뺑大法을 듭3않하였고, 第3∼6卷

은 뽑E 自身의 外科病在治爆에 對한 病案을 記

많하였으며, 第7卷은 앞으1 各卷에서 {벚用된 方쩍'I] 

플 듭디錄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險方찍~J까지 ~Jto1즘시 

켰다‘ 이 lffl· 역시 뿜E평說의 理論과 돼짜을 結
合한 著펀;中의 一部이다. 

(5) 『外f0l땀驗方.J: 時己가 1528년에 간행한 때 

으로서 l卷으료 되어 있는데, 주로 R휩傷, 慣傷, !f 
橋, ￥댐[, f맺꺼핀, ”며U候, 口짧, 윷훌熾, 下뺨r 꽉혀활, 便

市, !땅짧t. }따}합, 揚火, 小兒판電 등 여러 外科病ifE

의 빠I*經險方뺑j들을 分7)1]하여 論述한 著뽑아다 . 

• 『쩌5傷機덩£·』 . 1554년애 간행된 때으로서 3 
卷으모 꾀어 있는데, 麻風病(廠病)율 훼門적으로 

論述힌 著作으로서 주로 麻j빼힘의 本파, 變*-~

~k. 銷표의 辦펌j감뺑와 驗案 빛 治꺼뷰方齊에 對하 

여 分別하여 詳떼히 論述하였다. 上卷에서는 우 

선 網傷의 病因, 病機, 病位 및 治爾!멍RIJ에 대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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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論하였고, 다음에 械傷의 本떻}台法, 쳐k證治法, 

變證治法 및 각종 類似病證에 대하여 論하였으 

며, 마지막에 本證의 治驗과 類證의 治驗에 대하 

여 紹介하였다. 中卷에서는 諾在에 대한 治標를 

이어서 論한 것으로 男'I生, 網人, 1J、兒의 각종 網

傷의 證治에 대하여 論하고 있다. 下卷에서는 각 

病在에 使用되는 處方 109개에 대해 紹介하고 

있다. 이 f머은 醫案病例를 비교적 많이 收集하였 

고, 病候의 句節과 짧뎌에 對한 論述이 明白하여 

後iti:醫家들이 麻風‘?힘을 짜f究하는 重要한 參考書

籍로 되였다. 

@ 『女科據要』 • 홉己가 1548年에 쓴 冊으로 
서 2卷으로 되어 있마 上卷에서는 흔히 보이는 

歸A科 淚뽕、인 經候不調, 帶下 1 쭈머離, '.f L廳, 陰擔

등에 대하여 論述하였고, 下卷에서는 歷科에 I첨 

한 病證인 保始, ;J、塵, R움衣不出, 塵後願痛 등에 

대하여 論述하고 있마, 上卷파 下卷에서 各各 15 

種의 病證을 짧論하고 있었다. 每 病證을 論함에 

있어서는 먼저 그 病因, 病機 몇 治擔原HIJ을 論

하었고, 다음에 臨證經險을 짖Jj웰하였다‘ 每 卷의 

마지막에는 각 病證에 該當한 治標方햄j를 總合하 

여 附짧하였다 이冊의 特徵은 隔科와 塵짜핏땅 

을 分類하여 홉중治하였으며 , 論述한 內容이 多樣

하고 資料가 廣範圍하여 섣료꽤臨ff:觸證에 }定한 

參考價{벼가 었다. 

@ 『保몇據要」 . ~~뭔가 쓰고 後에 時己가 J웹벼 

한 삐으로서 20卷으로 되어 있는데, 1555년에 

간행되었마 앞의 10;찮은 初生몇兒의 폈養法파 

兒科病뽕、의 씀察法, 變짧, 五購主病 몇 때兒內科 

雜病으} 證治를 論述하고 있는데 時錯가 저술하고 

그 중의 治驗部分만 we가 補充한 것이다. 뒤의 

10卷은 모두 隆己가 쓴 것으로 주로 小兒의 外

훼, 內科, 皮|휩科, 1i官‘科 및 낀둥{짖 等 221種의 

病의 짧治와 醫案을 주로 論述하였다 每種 病품 

을 論함어] 있어 먼저 病因, 病機, j읍續)짜則을 論

하고, 다음에 本 病證의 治驗醫案과 各種 治法을 

記載하였으며 , 마지막에 各種 方藥을 ”付짧하였다. 

이 뻐의 特徵的인 面은 比i않的 豊富한 治標方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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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紹介하였을 뿐만 얀이라 大量의 小兒科醫案을 

~~엎한 것이다, 

@ 『口짧類要J: 歸겁가 1528年(嘉靖7年)에 

쓴 冊으로서 l卷으로 되어 있는데, 주로 蘭륨 

(흠) ' 디擔1 흉칩擔, -ri:t·뾰, n않擾, P候間籍病 等 8種

의 口陸科病愚과 짧蟲入耳등 4가지 모두 12가지 

種類의 口園科 接愚에 對한 辦證과 治據方法을 

論述하였고, 매개 證의 뒤 部分에 驗案과 方평j를 

附휩하였으며 記載된 方劇는 모두 69個가 되고, 

매개 方쨌j마다 適應狂을 詳細하게l 論述하였다. 

그리고 이 冊에는 骨願, 誼蟲, 體氣(孤莫,액취)等 

病病의 證治法도 記載되었지만 주로 口램病뽑、을 

論述한專門著作이다. 

® 『過흉漸綠』 !llc1~ 約16世紀 中期에 쓴 冊

으로서 1卷으로 되어 있는데, 첫 篇은 小兒과 面

部色該‘의 該法과 30여개의 治爆驗案을 附흉하여 

論述하였고, 그 다음 篇은 小兒指救의 該·#;과 10 

여개의 治據驗案을 [)ft휩하여 論述하였으며, 마지 

막 篇에는 小兒科역 常用方엠j 60여개를 附커흡하였 

다‘ 이 책은 小兒科의 望談에 對한 論述이 아주 

特色이 았어 兒科該治의 常m參考書籍으로 되였으 

며, 後世는 이 冊을 『保몇金鐵용』이라고도 하였다. 

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冊은 歸己가 校註 하였으 

나, 冊올 쓴 著者는 누군지 不明하다고 하였다‘ 

@ 『正#뿔類要』 : ~B가 1529年(嘉靖八年)에 

쓴 傷科에 對한 專門著作으로서 2卷으로 되어 있 

는데, 첫 篇은 lE體의 主治大法을 19條 記錄하였 

고, 그 다읍 篇은 擺傷, .쩔없, 金傷, 擾火傷等 三

種類淚病에 關한 醫案으로서 64個의 病證을 매개 

證마다 1∼3개의 예른 들어 記錄하였으맥, 下卷

은 傷科의 臨皮j윤橫方齊O를 記載하였다‘ 外治에 

使用되는 方쩍j를 W?i?6r한 外에 特,'51J히 內治의 方

~J를 重試하였는데, 그는 氣血을 調和시키고 ll-f 
뽑을 補하는 것을 主로 삼았고 行氣活血하는 것 

을 次로 삼았다 이 책의 特點은 理論과 臨皮實

縣를 잘 結付시켰으며, 方휩l와 證이 모두 적혀 

있어 臨Df;實錢에 適슴、한 著作이다. 『醫宗金盤·

正骨,c,、?去要語』은 바로 本書를 모델로 삼아 編覆

降已의 生j뚫와 醫웰著作에 관한 해究 

한것이다 

廳己가 쓴 수많은 醫學著作과 校刊한 醫書는 

우라들에게 그의 重쫓한 學術思想과 豊富한 臨*

經驗을 提f共하고 있다. 例를 들면 『戰傷機要』, 『

口園類要』, 『正g짧뒀要』等 著書들은 모두 現存하 

는 比較的 오래된 專門醫著들이고, 만약 그 當B용 

麗E가 『;J、兒뚫該方論』 , 『外훼情要』, 「敎IX,{용寒金 

鏡』 , T原機뺨微』, 『癡底神秘驗方』등 꿇要한 醫書

들에 對하여 校刊어} 전력하지 않았다면, 아마 至

今까지 保存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. 

4. 結 論

時己의 生i뚫와 醫學著作에 관해 연구한 결과 

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. 

l ‘ 時己는 明代의 代表的얀 溫補派醫家로 1487 

년(明 成{t 23年)에서 1559년(明 嘉靖 38 

年)사oj에 生存하였다 

2. 時己는 아버지 §￥錯의 영향을 받아 처음 

%옳醫가 되었다가 內科, 小兒科쉴뽕을 연구하 

여 各科에 두루 정통하였다. 

3 ‘ 隆己는 太醫院에서 醫士 • 更텀 • 佛醫를 역 

입하고 南京太醫院에서 院判을 지낸 후, 

15301션 (44歲 때)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

돌아왔다. 

4. 時己는 이후 臨많과 著述에 전냥하다 

1559년(73歲 때) 쭈하였다 

5. 그가 저술한 著書로는 『內*패짧要」 , 『外科發

揮」 , r썩科樞要』, T外科따、法』, 『外f쐐￥驗方 

』 , 『構傷機要』, 『女科編要‘』, 『保몇챔몇』, r 

[!]짧類몇』, 『過奏￥「淑』(후세에 r保뿔金鏡綠 

』이라 함), 『lE體類꽃』, 『本草約言』이 있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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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만 전해지는 책으로는 『짧學指南』, 『剛

庫法論』이 있다 

6. 그가 校注한 著作으로는 『歸kf;全良方』, 『

外科精평』, 『1J、兒藥證直~k』, 『1J、兒꿇%짖方論 

』 , 『g셰醫!ilff'著』 , 『따、機양微』 , 『保몇}最要』 , 『

jg!떼됩페매秘잦經』이 있다. 

7. 그가 校t!JJ힌 서적으로는 『十四經發障』, 敎

R」↑줬3훤金鏡쐐』, 『제9효b채i秘驗方J , 『本草發輝

』, 『 If治會쭈‘』, 『傷寒윈法J 등o] 였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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